
2019 지역사회혁신계획 협치사업 

더불어 장애인 인권복지 플랫폼 워킹그룹 회의록 (8차)

 1. 회 의 개 요

  ○ 일  시 : 2019. 12. 9.(월) 13:00~15:00

  ○ 장  소 :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프로그램실

  ○ 대  상 : 더불어 장애인 인권복지 플랫폼 워킹그룹 7명 및 협치지원관

 2. 회 의 내 용

  ○ ㅇㅇㅇ (사회복지과) 

   - 2019년 지역사회 혁신사업 장애인 인권복지 플랫폼 사업 8차 워킹그룹 회의에 

대해 안내해드리겠음.

   - 우선 지난 11. 26.(화) 2019년 협치성과공유대회에서 ㅇㅇㅇ 팀장님이 발표를 

연번 이 름 성별 연락처(HP) 비고

1 ㅇㅇㅇ 남 -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

2 ㅇㅇㅇ 여 -
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

사무국장

3 ㅇㅇㅇ 여 - 서울노동광장

4 ㅇㅇㅇ 남 -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

5 ㅇㅇㅇ 여 -
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

인권생태계팀장

6 ㅇㅇㅇ 남 -
사회복지과 

장애인자립지원팀장

7 ㅇㅇㅇ 여 -
사회복지과 

장애인자립지원팀

8 ㅇㅇㅇ 여 - 협치지원관



해주셨고, ㅇㅇㅇ 국장님이 감사장 수여 받았음.

   - 발표준비 등 고생해주신 ㅇㅇㅇ 팀장님과 그동안 함께 워킹그룹을 이끌

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림.

   - 이번 워킹그룹 회의는 이번 사업의 마지막 회의로 종결하기 이전 상의 드리고자 

함.

   - 2019년 장애인 인권 현황조사 장애인 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용역 조사 

완료되어 관련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동안 진행된 사업의 종결과 

관련된 만족도 조사 등에 대해 진행하고자 함.

   - 장애인 관련 자치법규 용역 결과에 대해 ㅇㅇㅇ 주무관이 설명드리겠음.

  ○ ㅇㅇㅇ (사회복지과)

   -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라는 곳에서 용역을 맡아서 진행해주셨으며 서울시 

조례 및 자치구 25개 조례를 비교 분석하여 영등포구에 강점 및 약점에 

대해 파악되었습니다.

   - 우선 영등포구는 25개 자치구 자치법규 중 장애관련 조항이 평균 12개로 

영등포구는 14개로 나타나고 있어 중상으로 확인됨.

   - 장애인 소득 보장에 대한 조례가 현재 없어 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있어 

관련 사항에 대해 검토할 예정임.

  

  ○ ㅇㅇㅇ (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실장) 

   - 생계보장은 기본적인 인권으로 장애인 소득보장에 대한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

생각함.

  ○ ㅇㅇㅇ (사회복지과)

   - 용역결과에 대한 자료집을 책자로 만들 예정으로 제작이 완료되면 위원들게 



발송해드리겠음.

   - 자료집에 대해 검토해보시고 의견있으시면 언제든 연락바람.

   - 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과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사업 진행사항 및 

종결에 대해 설명바람. 

  ○ ㅇㅇㅇ (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팀장)

   - 휠더월드는 위원님의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잘 마무리 하게되어 

감사하게 생각함.

   - 아이디어가 모여 실천할 수 있는 좋은 협력 사업이었음.

   - 평생교육은 12월 20일쯤까지 마무리 될 예정임.

  ○ ㅇㅇㅇ (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)

   - 장애인 인권 감수성 관련 사례집을 제작하였으며, 나눔은 히트다 사업은 

12월에 떡국을 만들어 나눔 할 예정.

   - 한해사업 끝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

등 공모사업(영등포구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)으로 제출할 예정.

  ○ ㅇㅇㅇ (사회복지과)

   - 다음으로 사업 종결에 따른 만족도 조사 관련사항에 대해 의견듣겠음.

  ○ ㅇㅇㅇ (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실장) 

   -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향후(내년) 사업 진행을 위한 욕구조사를 

겸한 내용으로 구성 했으면 함.

  ○ ㅇㅇㅇ (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)



   - 사업별로 특수성이 있어 문항을 다르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음.

 

  ○ ㅇㅇㅇ (사회복지과)

   - 의견주신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. 사업진행 기관과 좀 더 이야기를 나누어 

평가 관련 문항이 완료되면 공지해드리겠습니다.

   - 올해 워킹그룹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내년에 좋은 기회를 통해 다시

뵐 수 있도록 기대함.

3. 회 의 사 진


